
미국 13개 주(미합중국)가 만장일치로 선언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얽매이게 하는 정치적 속박을 해체하고 세계의 

다른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는, 인류의 의견들을 합당하게 

존중하여 자신들이 독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선언해야만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바.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 이러한 

권리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정부들이 

수립되며 그러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인민들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것.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들을 파괴하게 

될 때에는 그 정부를 변혁시키거나 철폐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되, 인민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원칙들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하에 권력을 

편성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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